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Q.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 동기는 무엇인가요?  

 

인스타그램 검색을 보다가 ‘여기은평’ 채널이 떠 있는 거예요. 그래서 궁금하기도 하고 저도 

은평구에서 오래 살았으니까 은평구에 대해서 무슨 얘기를 어떻게 할까 궁금하기도 해서 

지원하게 됐습니다.​

저는 처음에 이거 한다고 했을 때 다 같이 서로 머리를 맞대고 의논하고 몇 명은 도슨트 같은 

이런 설명을 하면서 전시회에 참여를 하는 건가 이런 생각을 처음에 했는데, 들어와서 

보니까 그림팀도 따로 있고 기획팀 따로 있고 영상팀 따로 있고 인터뷰하시는 분들, 다 따로 

이렇게 하는 걸 보고 제가 어느 그룹에 들어가야 할지 고민을 했는데 평소에 사진이나 영상 

찍는 거 좋아해서 영상팀으로 들어갔어요. 생각했던 거와는 다른 지금 반전의 길을 가고 

있긴 하지만 재밌게 하고 있습니다.​

영상 이런 거 취미로만 해봤지 물론 지금도 아마추어로 시민으로 아카이빙에 도전하고 

있지만 이런 걸로 인해서 제가 전시회 뭔가 작품이 걸린다는 것 자체가 너무 설레고 

전문가들이나 할 일인데 내가 하고 있으니까 좀 어색하기도 하지만 뿌듯하기도 하고 

그래요. ​

 

Q. 실습워크숍이 절반 정도 지났는데,  이 교육프로그램에 처음 참여했을 때 처음 

생각했을 것에 비해 비해 아키비스트에 대해 새롭게 발견하거나 달라진 것이 있다면? 

 

처음에 그냥 같이 다 하는 줄 알고 이렇게 많은 인원들을 뽑으시는 줄은 모르고 몇 명만 



은평구에 오래 살던 정말 토박이들 위주로 골라서 시민들과 함께 주민들과 함께 협업하듯이 

준비하시는 줄 알았어요. 근데 다른 지역의 사람들도 모여서 같이 은평구에 대해서 

조사하고 공부하고 이런 프로그램이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워낙 예전부터 그냥 핸드폰으로 

은평구를 많이 기록하고 사진 찍고 다니는 거 좋아해서 영상기록팀으로 지원한 거였어요. 

이번에 그렇게 영상 찍고 사진을 찍고, 더 깊숙이 알게 되었어요. 은평구 토박이라고 해도 다 

알지 못하거든요. 제가 그렇게 오래 살면서도 몰랐던 색다른 모습들을 많이 봐서 굉장히 또 

다른 경험이었고 영상팀 들어오면서 이런 작업을 해서 뿌듯함도 느끼고 있어요. ​

은평구를 좀 더 알아서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.​

 

Q 기록을 만들고 수집하고 모으는 일에 대한 본인만의 루틴이 있나요? 

평소에도 일 끝나고 휴무 때나 시간이 좀 이르게 끝났을 때 이럴 때 산책 많이 해요. 

규칙적으로 산책하는 거 아니고 의식의 흐름대로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갔다가 다시 이렇게 

같은 길로 다시 오고, 이 길을 갈까 한번 이 길 가볼까 저 길 가볼까 그러다가 발견되는 

새로운 것들을 찍고 사진도 찍고 영상도 찍고 거기에 맞춰서 자연 배경이라든가 이런 게 

아름답고 예쁘면 그런 것들 바로 영상 남기면 힐링이 많이 되어서 평소에 그렇게 자주 생각 

없이 걷는 편이에요.  

 

Q. 지금이 지나면 기억되지 못 할 수도 있는 시간 혹은 공간을 기록하는 것이 나와 

무슨 연관 혹은 연속성이 있을까요?  

​

은평구에 오래 살았고 어렸을 적부터 기억이 너무 많고 근데 이제 그런 기억은 점점 다 

사라져가는 공간들을 보면서 옛날 추억을 되살리고 싶기도 하고, 그런 서운한 마음들을 좀 

더 채워놓고 싶기도 하고 그래요. 왜냐하면 사람이 원래 과거에 내가 지내왔던 장소에 대한 

기억이 그대로 좀 있었으면 싶은 마음도 한편으로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. 제 마음도 

그렇고 제가 한 10년 정도 자취하고 집으로 본가로 돌아왔을 때, 예전 그 모습은 다 하나도 

없고 아파트랑 한옥마을이 다 그새 지어졌더라고요. 그런 거 보면서 아무리 과거 사진, 옛날 

그 근방에서 찍었던 사진을 봐도 아무것도 모르겠는 거예요. 그래서 막 세련되게 바뀐 

모습이 한편으로 좋으면서도 ‘옛날에 내가 뛰어놀던 과거 그 기억이 이제 다 없구나’ 

서운하기도 하고 해서 (아카이빙) 이 일을 만나기 전부터 은평구를 산책하고 돌아다니면서 

사진을 좀 찍어보면 나한테 좀 의미가 있겠다. 개인적으로 전시회 이런 거 하는 게 아니라 



근데 마침 이렇게 이런 프로젝트를 만나서 더 그 기록하는 거에 대해서 더 깊숙이 들어갈 수 

있었던 것 같습니다 


